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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본 비행 청소년 걷기 교화 경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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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rapeutic Mobility Perspective on Walking-Based Rehabilitation Experience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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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는 제주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을 사례로, 걷기 기반 교화 경험의 구조와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당 경험을 관광적 이동 경험으로 해석하고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도구적 질적 사례연구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공식 문서, 운영 기록, 참여 청소년 및 동행자의 온라인 후기와 

소감문을 포함한 다중 자료원을 수집하여 해석적 경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걷기 교화 경험은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경험 환경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은 이동 초기의 긴장에서 정서

적 완화와 관계적 상호작용을 거쳐 자기 인식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적 변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서적 완화와 피로, 관계적 개방과 거리감이 공존하는 비선형적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걷기 경험이 치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관계, 환경, 제도적 조건의 상호작용 속에서 맥락적으로 형성됨

을 보여준다. 따라서 걷기 기반 교화는 관광적 이동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제도적⋅비자발적 맥락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관광 경험의 형성 과정을 경험 중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이해를 심화하고, 향후 걷기 기반 교화 및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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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tructure and formation process of walking-based rehabilitation 

experiences using the Jeju Son Simeong Olle walking rehabilitation program as a case study. The experience was 

interpreted as a tourism mobility experience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rapeutic mobilities. An 

instrumental qualitative case study design was employed, and interpretive experienc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official documents, program records, and online reviews and reflective accounts written by participants and 

accompanying guardians. The findings showed that walking-based rehabilitation constituted an integrated experiential 

environment in which the active body, the social body, and the context of walking were organically combined. 

The experience evolved from initial tension to emotional relief, relational interac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self-awareness. However, this progression was nonlinear, with emotional relief coexisting with fatigue, and relational 

openness coexisting with interpersonal dist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ealing through walking is contextually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bodily, relational,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ccordingly, walking-based 

rehabilitation should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tourism mobility experiences, extending the concept 

of therapeutic mobilities to institutional and non-elective contexts. This study deepens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ourism experience formation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walking-based rehabilitation and therapeutic 

tourism programs.

Key words : Therapeutic mobility, Walking-based rehabilitation, Delinquent youths, Experiential environment, 

Qualitative case study

Ⅰ. 서 론

인간의 이동은 물리적 위치 변화가 아닌 그 움직임

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의 방

식을 드러내는 경험적 과정이다(Qian, 2021). 이러한 

경험은 공간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며(Kitchin 

& Tate, 2013), 특히 걷기는 이동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실천 방식이 된다

(이태숙 외, 2020). 걷기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체 리

듬, 환경과의 접촉, 동행 관계는 개인의 정서에 영향

을 미치는 경험 환경을 형성한다(Chu et al., 2025). 

걷기는 이동 경로 자체가 관광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관광 형태와 구별된다(정철 외, 2011). 

이는 걷기가 이동이나 활동 참여만이 아닌, 신체의 

반복적 움직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인지적 회복을 유도하는 과정적 경험으로 작

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Bratman et al., 2015; 

Legrand et al., 2022). 

자연환경 속 걷기는 감각 자극을 통해 주의를 현

재 경험에 집중시키고,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를 촉

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valdi, 2024). 이와 관

련하여 걷기는 개인의 정서와 인식을 조율하는 실

천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동 경험을 치유와 회복 

차원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

은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

는 청소년 교화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Lekareva et al., 2018). 최근 2~3년간 청소년 범

죄가 다시 증가 양상을 보임에 따라(지표누리, 2025), 

정부는 선도와 보호에 중점을 둔 다양한 조건부 제

도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지연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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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외, 2021). 오늘날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

그램은 처벌 중심 개입에서 벗어나 재사회화를 위

한 질서유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김도윤, 2020). 

이는 비행을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닌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 단절이나 실패 경험을 치유하는 현상으

로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다(손경원, 이인

재, 2009). 이러한 변화는 교화프로그램을 제도적 개

입뿐 아니라, 참여자가 이동과 체험을 통해 경험 환

경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화프로그램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보다는 재범률 감소나 행동 변화와 같

은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Nisar et al., 2015). 

예를 들어, 재비행률 감소를 위한 제도적 운영 방안

(김지연 외, 2018), 비행 태도 변화(장안식 외, 2016; 

Thomas, 2018), 규범 인식 개선(정헌옥, 2016), 제

도 운영의 효과성(이인곤, 2020)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교화 과정에서 청

소년이 경험하는 공간의 의미와 내면적 변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즉, 기존 연구는 변화의 결

과 측정에 집중하여 경험적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

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체험형 교화프로

그램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형

렬, 이정탁, 2007; Koenig & Knospe, 2021), 참

여자가 해당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할 때, 소년원 처분이나 보

호관찰 명령에 따른 참여는 제도적 비자발성을 내

포한다는 점에서(최인섭, 이순래, 2009), 교화프로

그램은 참여자의 신체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

험 환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박종구 (2012)는 

교정 기관 내 여가 프로그램에서 협동 기반 활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와 사회 재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

구는 여가 활동의 구성 요소별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프로그램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작동하며 변

화가 어떠한 경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걷기를 활용한 교화 연구에서 Knospe and 

Koenig (2021)은 걷기 과정이 사회성 훈련과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경험 환경으로 기능한다고 보고하

였으며, 김원세 (2019) 역시 ‘길 위 학교’ 프로그램

에서 동행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

하였다. 그럼에도 걷기라는 행위가 제도적 맥락 속에

서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구조화되며, 참여자의 시간

과 공간 속에서 어떠한 정서적 의미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험 과정 중심의 논의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

았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 교화 연구에서 경험 과정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접근은 중요한 연구 과

제이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치유적 경관(therapeutic landscapes) 

논의를 확장하여(Gesler, 1992), 이동하는 신체와 공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치유적 모빌리티(therapeutic 

mobility)를 분석 틀로 도입한다. Gatrell (2013)이 

제시한 치유적 모빌리티는 고정된 장소의 속성보다 

이동의 과정과 관계적 공간에 주목하며, 신체화된 

경험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박향기, 2025). 이에 

관광학적 관점에서 걷기 기반 교화는 폐쇄된 제도적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비일상적 자연과 마주하며 자

아를 재구성하는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Knospe 

& Koenig, 2021). 이러한 맥락에서 걷기는 신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제도적 조건이 결합한 경험

으로서 정서적 안정과 인식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

정으로 해석된다(김진옥 외, 2016; 박향기, 2025).

이 연구는 제주에서 운영 중인 ‘손 심엉 올레’ 걷

기 교화프로그램을 사례로 설정하였다. 해당 프로

그램은 비행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제주 올

레길을 걷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자존감 형

성을 도모하도록 설계된 제도적 프로그램이다. 특

히 이동, 제도, 자연환경, 동행 관계가 결합한 구조

를 지니고 있어, 걷기 경험을 통합적 경험 환경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에 이 연구는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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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적용하여(Stake, 2008), 걷기 교화프로그램

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걷기 기반 교화프로그램이 비

행 청소년에게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구성되는지를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나아

가 그 경험이 이동의 시간 흐름 속에서 어떠한 구조

와 과정으로 인식⋅의미화되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

구는 참여자의 내면 상태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기보

다,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걷기 경험이 참여자

의 서술을 통해 어떻게 인식되고 의미화되는지를 중

심으로 경험 구조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

한 접근은 개인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

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지만 제도적⋅비자발적 맥락

에서 경험이 어떠한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교화 연구가 재범률 감소나 행동 변화와 같

은 결과 중심의 효과 검증에 집중함으로써 경험 형성

의 과정과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Nisar et al., 2015), 이 연구는 경험이 형성되는 구

조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교화프로그램에서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제도적 환경에서 참여는 자율적 선택

에 기반한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며, 기존 

치유적 모빌리티 논의만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조건

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도

적 환경 속에서 경험이 어떠한 상호작용과 조건 속에

서 형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경험 기반 교화프로

그램의 작동 원리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향후 프로그

램 설계와 적용을 위한 분석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례를 경험 형성의 맥락으로 설정하

고 참여자가 인식한 걷기 교화 경험의 구조를 해석

적으로 탐구한다. 또한 기존 연구가 전제해 온 자율

성과 선택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자발적 

참여가 전제된 제도적 환경에서 이동 경험이 어떠

한 조건에서 정서적 안정과 관계적 변화를 유도하

는지 탐색한다. 기존 치유적 모빌리티 논의가 자율

적 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 연구는 통제

된 환경에서도 신체적 리듬, 관계적 상호작용, 환경

적 맥락이 결합할 때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정서 변

화 경험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Doughty, 2013; 

Gatrell, 2013). 이러한 점에서 치유적 모빌리티는 

제도적⋅비자발적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경

험적 개념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

음과 같다.

RQ1.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에게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구성되는가?

RQ2. 걷기를 통한 교화 경험은 이동 속에서 참

여자의 정서적⋅관계적⋅인지적 상태가 어떠

한 변화 구조로 전개되는가?

이 연구는 기존 교화 연구가 결과 지표 중심으로 

경험 형성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

완하고, 걷기 기반 교화 경험이 형성되는 환경과 과

정에 주목한다. 또한 활동 요소 중심의 프로그램 연

구와 달리 신체 활동, 관계적 상호작용, 환경 조건

이 결합한 경험 환경을 분석 단위로 설정한다. 아울

러 기존 걷기 기반 교화 연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 제도적⋅비자발적 맥락에서의 경험 형성 구조를 

해석하고,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의 적용 조건을 재

검토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비행 청소년 교화의 전환과 걷기 중심 개입

비행 청소년(delinquent youths)은 범죄를 저지

르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부모의 통제 범위를 벗

어나 소년법원에 부쳐질 수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

을 의미한다(Nisar et al., 2015). 비행 행동은 청소

년 발달 단계의 표현인 동시에 범죄 경력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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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Koenig & Knospe, 2021). 

이러한 비행 청소년 교화는 과거 통제와 규율 중심

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처벌만이 아닌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김지연 

외, 2018). 국내 교화프로그램 또한 신체 활동, 예

술 활동, 상담 및 교육, 멘토링 등 인간관계 중심의 

체험 기반 개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대검찰청, 2022)

(<표 1> 참조).

그러나 국내 교화프로그램은 자기 이해나 자기 탐

색에 집중되어 있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유도하

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규 외, 2024). 이는 참여자의 관계 경험을 촉

진하는 체험 기반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김원

세 (2019) 역시 걷기 교화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와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비행 청소년 교화에서 

신체 경험과 관계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체험 

기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걷기는 인지강도와 집중력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김태훈, 김기

진, 2021), 자연환경에서의 걷기는 정신적 스트레

스 감소와 행복감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문지영, 이훈, 2024; Meredith et al., 2020). 또

한, Zucker and Sharma (2012)는 미국 교도소에

서 6주간 미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 자

기 인식, 자존감 향상 효과가 확인되어 프로그램이 

12주로 확대되었다(Zucker et al., 2013). 이처럼 

걷기 프로그램은 신체적 도전과 자아 성찰, 동행자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대 형성에 기여한

다(주하정, 2025). 이러한 특성은 비행 청소년의 대

인관계 기술 부족을 보완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 기

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화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상균, 2005).

이와 같은 체험 중심 교화의 가능성으로 인해 해

외에서는 걷기를 활용한 교화프로그램이 다양한 방

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쇠

이유(seuil)’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동행자와 함께 약 

2,000km를 걷는 장거리 프로그램이다(Le Breton 

et al., 2012). 일반 소년범의 재범률이 약 85% 달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은 15%로 

낮으며 이는 장거리 걷기 기반 개입의 효과를 시사

한다(장환순, 2014.06.07.). Koenig and Knospe 

(2021)은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이 신체적⋅

정서적 회복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nospe and Koenig (2021)은 

걷기 기반 교화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며, 

장거리 걷기가 제도적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 가

능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걷기 프로그

램은 새로운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자기 성찰

을 촉진하는 대안적 교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걷기 기반 교화프로그램은 신체 활동과 관계 

형성을 통합하는 체험 구조를 형성하며, 참여자의 

정서적⋅사회적 변화를 과정적으로 유도하는 교화 

사례 내용 시행처

스포츠를 활용한 
선도 프로그램

실내 교육 위주의 음악, 미술치료 등 선도 프로그램 ‘푸른 교실’에 추가하여 축구, 클라이밍, 
배드민턴 등 스포츠를 활용하여 참가 청소년들의 덕성 함양 도모

울산지검

관내 대학과 연계한 
선도 프로그램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아트테라피(조각 활동, 상담, 전시회 개최), 축구교실을 통해 
교육 및 상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활용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대학생 멘토링

멘티 1명 청소년과 멘토 4명 범방위원 2명, 대학생 2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멘티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랑의 울타리’ 시행

평택지청

출처: 대검찰청(2022)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1> 검찰청 시행 교화프로그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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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걷기 기반 교화는 단기

적 성과만이 아닌 이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 구

조와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주요 흐름은 <표 2>에 정리하였다.

2. 치유적 모빌리티와 이동의 회복 구조

관광은 고정된 장소 방문이 아니라 다양한 이동

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모빌리티 기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Sheller & Urry, 2004). 이와 관련

하여 치유적 모빌리티(therapeutic mobility)는 이

동을 위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회복이 형성되는 과정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다(Gatrell, 2013). 기존 관광 및 여가 연구에서는 

이동이 활동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거나, 치유 논

의가 특정 장소의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Bell et al., 2018; Gesler, 1992).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동 자체와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

험이 치유를 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경험

적 이동 과정으로 재해석하고 있다(Doughty, 2013; 

Liggins et al., 2013). 이러한 관점에서 걷기는 신

체, 관계, 환경이 결합한 이동 경험으로 이해된다. 

먼저, 활동적 신체로서의 걷기는 반복적 움직임

을 통해 긴장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이동 

경험이며, 신체 리듬 형성을 통해 건강 증진과 일상 

리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박향기, 2016). 사회적 

신체로서의 걷기는 타인과의 동행 속에서 관계적 경

험이 형성되는 차원으로, 나란히 걷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침묵, 공동의 리듬 형성은 위계적이지 않은 

연구자 연구 목적 이론적 틀⋅개념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주요 결과

Zucker 
& Sharma

(2012)

교정 시설 내에서 
걷기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탐색

관계 중심 의사소통
미로 걷기

마음 챙김 명상
삶의 질(QOL)

설문지
성찰 일지

기술통계
주제 분석

미로 걷기 시범 프로그램은 실행 
가능하고 저비용이며, 참가자 

만족도가 높음

Zucker et al.
(2013)

교정 시설에서 미로 
걷기의 개발 및 발전 

방향 제시

미로 걷기
재범률

마음 챙김
자기 성찰⋅

자기 인식

생리학적 
데이터 (혈압)
설문지

참가자 소감문

현상학적 
내용분석
기술통계

삶의 질 측정 
도구 적용

미로 걷기 프로그램이 재소자의 
만족도 향상과 혈압 감소 등 긍정적 
변화, 자기성찰을 통한 심리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 개입임이 증명됨

 Knospe & 
Koenig (2021)

장거리 걷기가 
교화프로그램 
참여자의 

회복탄력성 발달에 
기여하는지 분석

회복탄력성
청소년 발달과 비행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능력
낙인 이론

2차 데이터 분석
문헌 검토

질적 연구 혼합 
방법론

장거리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긍정적 
자아개념, 신체⋅정서적 회복, 

문제해결 능력 등 회복탄력성 핵심 
요소를 강화함

Koenig 
& Knospe

(2021)

비행 청소년 대상 
장거리 걷기
순례 기반 

교화프로그램의 
교육적⋅사회적 

작동 원리를 이론적 
정리

사회교육학적 순례,
회복탄력성
인정 이론

경험학습⋅모험교육
낙인이론

생애사적 단절

2차 데이터 관련 
문헌, 걷기 교화
프로그램 사례 

보고서

이론적⋅개념
적 분석, 문헌 
기반 해석적 
종합

걷기 자체가 자기 성찰⋅관계 
재구성을 유도하는 과정 중심 교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구금 중심 
처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으로 기능함

김원세
(2019)

걷기 교정 
프로그램의 의의, 
동행자 관점에서 
인식과 개선 방안

보호소년 교정 
프로그램
걷기 경험
청소년 교정

참가자 소감문 
분석

내용분석

동행자 관점에서의 걷기 교정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발견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됨

출처: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2> 걷기를 활용한 교화프로그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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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걷기의 맥

락은 시간, 공간, 환경 조건을 포함하며 경험의 성

격을 규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즉, 걷기 경험은 언

제, 어디서, 누구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의미와 효

과가 달라지며 자연환경과 이동 조건은 경험의 질

에 큰 영향을 미친다(Gatrell, 2013)(<표 3> 참조).

이 연구에서는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을 각각 신체 움직임, 관계적 상호작용, 환경적 

조건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판별하였으며, 이를 

고정된 분류 기준이 아닌 자료 해석을 위한 분석 기

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걷기 경험을 이

해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Bell et 

al., 2018; Gatrell, 2013). 이 연구에서는 치유적 모

빌리티의 세 차원을 고정된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 자료 해석을 위한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경험에서는 이 세 차원이 분리되기

보다 상호작용 속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동일한 신체 리듬은 정서적 완화를 유도하

기도 하지만 피로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동

행 역시 관계적 안정과 동시에 긴장이나 거리감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환경도 참여자의 상태와 맥락

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걷기 경험

은 고정된 범주로 구분되기보다 신체, 관계, 환경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걷기 경험은 자연 체험, 일상탈출, 유대관계, 

자아실현 등 다양한 추구 편익 요인을 포함하는 다

차원적 경험으로 나타난다(고미영 외, 2012).

한편, 기존 치유적 모빌리티 논의는 자율성과 선

택 가능성을 전제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통제 

환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Gatrell, 

2013). 관광 및 여가 맥락에서의 걷기는 자발적 참

여와 이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이 연구와 같은 

비자발적 교화 맥락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확

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걷기 경험은 자율적 선택에 

기반한 치유 경험과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

렵다. 치유적 의미 또한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

니라 참여자의 수용 정도, 관계적 상호작용,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Bell et al., 2018). 

이에 이 연구는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고정된 기

준으로 적용하기보다, 제도적 맥락 속에서 걷기 경

험이 어떠한 조건에서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제한되거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해

석하기 위한 분석적 관점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접

근은 이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경험 자료와

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념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해

석적 분석에 기반한다(Alvesson et al., 2022).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걷기는 비교적 낮은 신

체적 진입 장벽을 가지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이동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김송

이, 2020; Buckley & Westaway, 2020). 또한 자

구분 핵심 의미 경험적 양상 판정 기준

활동적 신체
신체 활동(activity)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웰빙 향상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 긴장 완화, 기분⋅정서 안정, 일상 속 

규칙적인 생활 리듬 형성

신체 움직임, 리듬, 피로, 신체 
반응에 관한 서술이 나타나는 경우

사회적 신체
이동 중 사회적 연결(sociality)을 

강화하여, 고립감⋅단절감을 
줄이고, 관계적 안정감을 촉진

동료⋅인솔자와 나란히 걷는 과정에서 
대화⋅침묵⋅공동의 리듬을 공유하며, 

위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신뢰와 
유대감 형성

동행자와의 상호작용, 관계 형성, 
정서적 교류에 관한 서술이 

나타나는 경우

걷기의 맥락
걷기 환경과 조건이 정서적 회복과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치유적 

모빌리티’의 장을 구성

걷기가 이루어지는 공간, 시간, 환경에 따라 
경험의 의미와 효과가 달라지며, 
치유적⋅비치유적 경험을 가름

공간, 시간, 환경 조건 및 상황적 
맥락에 관한 서술이 나타나는 경우

출처: Gatrell (2013)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구성 및 보완

<표 3>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걷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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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경 속 걷기는 감각 자극을 통해 현재 경험에 대

한 주의를 높이고 부정적 정서의 과도한 몰입을 완

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Bratman et al., 2015; 

Kaplan & Kaplan, 2011). 그러나 기존 비행 청소

년 대상 교화 연구는 주로 규율과 통제, 또는 프로

그램 효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험이 형성되는 방

식과 조건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김수경, 2010; 김원세, 2019; 오삼광, 2014). 이

에 비해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이동하는 몸, 동행자

와의 관계, 자연환경 경험이 결합한 조건을 제공하

며, 감정 조절과 관계 재구성의 가능성을 형성할 수 

있다(박향기, 2023; 주하정, 2025).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항상 일관된 회복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통제 환경에서의 걷기 

경험은 정서적 완화와 함께 신체적 피로, 심리적 저

항, 관계적 긴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안

도감과 개방감을 경험하는 동시에 부담감이나 형식

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다(Gatrell, 2013). 따라서 

걷기 경험은 긍정적 변화로 직선적으로 수렴되기보

다 상반된 경험이 공존하는 과정적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걷기가 치유를 산출하는

지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으며, 어떠한 조건에서 정

서적 완화와 관계적 변화 가능성이 형성되는지를 이

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제도적 

맥락 속 걷기 경험이 신체, 관계,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질적 사례연구 기반의 해석적 

경험 분석

이 연구는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현상을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질적 접근으로, 사례를 통해 현상이 어떠한 조건과 

과정에서 작동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Stake, 2008; Yin, 2018). 질적 사례연구는 해석 

주의 전통에 속하며 연구자의 해석 개입이 필연적

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Travers, 2011). 또한 사

례에 관한 상세한 기술과 분석을 중심으로 하며 분

석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사건, 프로그램, 활동과 같

은 경험 환경으로 설정될 수 있다(Creswell & Poth, 

2016). 

이러한 연구 설계는 단일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

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복합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데 활용된다(Yin, 

2012). 또한 Dumez (2015)는 사례연구의 출발점

으로 사례의 명확한 규정을 강조하며, 연구자는 “내 

사례는 무엇의 사례인가?”, “내 사례는 무엇으로 구

성되어 있는가?”, “내 사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분석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

음을 지적한다. 이는 사례를 연구 대상뿐만이 아니

라 이론적 논의를 위한 분석 도구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Eisenhardt, 1989). 이를 위해 연구 질문

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사례연구 설계에서

는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Yin, 2018).

Yin (2012; 2018)은 사례연구 설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연구 질문, 분석 단위, 자료와 명제를 연결

하는 논리, 연구 결과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이

에 따라 이 연구는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어떻게 경

험 환경으로 구성되고 인식되는지,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경험이 어떠한 과정과 흐름을 통해 전개되

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연구 질문은 경험의 결

과나 효과를 측정하기보다 경험 환경의 형성과 작

동 과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이 연

구는 특정 사례를 통해 경험 환경의 작동 방식을 탐

구하는 단일 사례연구로 설계되었으며(Stak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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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걷기 교화프로그램이라

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경험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단일 사례연구(single-case 

study)로 설계되었다. 이 사례는 특정 프로그램의 효

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적 모빌리

티 관점에서 걷기 기반 교화 경험이 어떠한 구조와 

과정에서 형성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적 사례(instrumental case)로 기능한다(Stake, 

2008). 이 사례는 제도적 환경, 자연 기반 이동, 동

행 관계가 결합한 복합적 경험 구조를 가지며, 시간

의 흐름 속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례는 경험 환경의 작동 방식과 과정적 특성을 탐

구하기에 적합한 단일 사례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설계와 분석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2. 사례 설정

이 연구는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을 사례로 하였다. 이 사례는 걷

기를 활용한 비행 청소년 교화가 어떠한 경험 환경

으로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적 

사례로 기능한다. 사례의 범위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구조뿐 아니라 참여 활동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의 시간적 흐름까지 포함하며(Stake & Visse, 

1995; Yin, 2018), 걷기라는 이동이 구성하는 공간

적⋅신체적⋅사회적⋅제도적 조건과 그 속에서 형

성되는 경험 전개 과정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손 심엉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 중

인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

으며 상처나 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

일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적 교화프로그램이다(제주

지방검찰청, 2023.03.24.). 제주 올레길은 걷기 이

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탐방로이며(이미경, 박한우, 

<그림 1> 걷기 교화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질적 사례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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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시간의 걷기 이동을 통해 자연환경, 신체 

활동, 동행 관계가 결합하는 경험 구조를 형성한다

(Doughty, 2013; Gatrell, 2013). 이러한 환경적 조

건은 참여자가 이동 과정에서 장소, 신체화, 감각 

지각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며(Mackley 

et al., 2015), 치유적 모빌리티가 작동하기 위한 중

요한 경험적 기반으로 기능한다(Gatrell, 2013). 또

한 이 프로그램은 제주지방검찰청을 포함한 여러 기

관이 협력하여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화된 구조

를 가지며, 참여자의 경험이 누적되는 과정 자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크다. 사례

연구는 반복성과 과정성을 통해 현상의 전개 구조

를 이해하는 데 강점을 가지며(Yin, 2018), 이 사례

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을 관

찰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이 사례는 단발성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걷기 교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변화 가능

성을 형성하는지를 탐색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

한다. 자연환경 속 장시간 이동, 멘토와의 동행 관

계, 제도적 지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구조는 치

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교화 맥락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는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을 비

행 청소년 걷기 경험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대표

적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사례는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만이 아니라 제도적 교화 맥락에서 이동 기반 

경험이 형성되는 방식을 탐색하기 위한 도구적 사

례로 설정되었다. ‘손 심엉 올레’는 제주 자연환경

과 제도적 조건이 결합한 맥락에서 운영되며, 이러

한 지역적 특수성은 해당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

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지

역이나 프로그램에 직접 적용되기보다, 특정 맥락 속

에서 형성된 경험 구조에 대한 분석적 제시로 이해

될 수 있다. 이 사례의 도입 배경과 운영 범위에 관

한 내용은 제주지방검찰청 공식 자료(2023.03.24.)

를 근거로 <표 4>에 제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

구분 내용

사례명 ‘손 심엉 올레’ (손 잡고 올레) 

사례 도입 배경
프랑스 비행 청소년 교정 프로그램 ‘쇠이유 (Seuil)’에서 착안, 소년범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치유⋅선도 중심의 교화 방식으로 도입

사례 도입 시기 2022년 제주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도입․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합동 실시

제도적 연계 기관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제주보호관찰소, 소년 보호 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 제주 지역협의회

참여 대상 소년원 재원 소년, 보호관찰 소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 등

프로그램 목적
비행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걷기 활동을 통해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돕는 선도 프로그램

핵심 활동 방식 비행 청소년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손을 잡고 제주 올레길을 걷는 선도 프로그램

공간적 범위 제주 올레길 걷기 구간

경험적 범위 걷기 활동 중 형성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경험

시간적 범위 프로그램 시작 시점부터 운영된 회차 경험 과정

운영 기간 2022년 6월 ~ 현재까지 운영 중

출처: 제주지방검찰청(2023)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4>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 개요 및 분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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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는 것을 핵심적인 연구 

절차로 제시한다(Creswell & Poth, 2016). 이 연구

는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의 제도적 맥

락, 운영 구조, 그리고 참여 경험의 전개 과정을 입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중 자료원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공식 문서와 운영 기록은 기관에서 공개한 자

료를 전수 수집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제

도적 협력 구조, 운영 목적과 방식, 회차별 활동 흐

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였다. 또한 참여 

청소년이 작성한 온라인 후기와 소감문, 그리고 멘

토와 관계자가 작성한 후기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참여자와 동행자의 경험 서술을 다각적으로 파악하

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공식 문서 19

건, 회차별 운영 기록 7건, 참여 청소년 후기 23건, 

소감문 6건, 동행자 후기 8건으로 구성된다. 이들 

자료는 프로그램의 제도적 배경과 운영 방식, 시간

적 전개, 그리고 참여 경험의 인식과 의미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온라인 후기와 소감문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작

성된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자가 걷기 경

험을 직접 서술한 경우만 포함하였다. 참여 청소년

의 후기와 소감문, 감사 편지는 걷기 이후 작성된 자

발적 서술 자료로 수집하였고, 멘토와 관계자의 후

기는 동일한 경험 환경을 공유한 동행자 관점의 자

료로 포함하였다. 반면 단순 행사 안내, 홍보성 게

시물, 중복 게시물, 걷기 경험에 대한 구체적 서술

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러한 기준은 분석 대상을 실제 경험의 인식과 의미

화 과정을 반영하는 텍스트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

다. 수집된 자료 중 공식 문서와 운영 기록은 프로

그램의 제도적 배경과 운영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

용되었으며, 회차별 활동 자료는 시간적 전개 과정

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참여 청소년의 후기, 소

감문 및 감사 편지는 경험의 감정, 인식, 관계 차원

을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되었고, 멘토와 관계자의 

후기는 동일한 경험 환경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자

료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사례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자료를 주

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생성한 

응답이 아닌 자연발생적 경험 텍스트를 통해 경험 

구조를 해석하는 접근이다(Yin, 2018). 이러한 방식

은 참여자의 언어와 제도적 맥락이 보존된 상태에

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사례연구

의 해석적 접근에 적합하다. 이에 온라인 후기와 소

감문은 참여 이후 자발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제도

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경험이 참여자의 언어로 표

현된 텍스트라는 점에서 경험의 인식과 의미화 과정

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Creswell & Poth, 2016). 

이 연구는 참여자의 내면 상태를 직접적으로 측정

하기보다, 경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 구조와 

과정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이

러한 자료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작성된다는 점에

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가능

성이 있으며, 참여자가 긍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Alvesson et al., 2022). 따라

서 이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참여자의 내면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진술로 해석하기보다,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경험이 어떻게 표현되고 의미화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험 서술로 한정해 해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반복적 읽기와 비교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의미 단위 도출, 코드화, 범주화, 그리

고 핵심 주제 통합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사례

에 관한 기술을 통해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

그램의 제도적 맥락과 운영 구조를 정리하였다. 이

후 자료를 순환적으로 검토하며 의미 단위를 도출

하고 유사한 코드들을 범주화한 뒤, 시간적 흐름과 

경험 맥락 속에서 범주 간 관계를 검토하여 경험 구

조를 설명하는 핵심 주제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분

석 과정은 사례를 총체적 단위로 이해하는 질적 사

례연구의 원칙에 맞으며(Dumez, 2015), 주제 중심 

해석 전략과도 일치한다(Creswell & Po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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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 2018). 또한 분석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

부 의미 단위 도출 및 범주화 과정을 예시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단계적 변화 구조는 개별 참

여자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결과라기보

다, 회차별 운영 맥락과 참여자 서술에서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경험의 변화 양상을 비교⋅통합하여 

도출된 분석적 구조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이 연

구는 경험을 단일한 긍정적 흐름으로 전제하지 않

고 자료에 나타나는 차이, 긴장, 예외적 사례를 함

께 검토하였다. 동일한 경험 맥락에서도 정서적 완

화와 피로, 관계적 개방과 거리감, 수용과 저항이 동

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경험

이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는 과정적 경험 구조로 형

성될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Stake, 1995; 

Yin, 2018). 

이에 따라 자료 해석 과정에서는 적극적 수용뿐 

아니라 제한적 참여, 저항, 관계적 긴장과 같은 가능

성을 함께 고려하여 경험 구조를 다층적으로 해석

하였다. 또한 자료의 신뢰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자료 간 교차 검토를 수행하였다(Yin, 

2018). 공식 문서와 운영 기록을 통해 제도적 맥락

과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참여 청소년 후기와 동행

자 후기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험이 서로 다른 관점

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검토하였다(Stake, 2008). 

이러한 절차는 자료 간 맥락적 일관성과 차이를 함

께 검토함으로써 해석의 편향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

한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법무부 (2023) 소관의 비행 청소

년 교화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료 접근

에 제도적 제한이 존재한다. 이에 공개된 자료를 중

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례를 시간적⋅제도

적⋅경험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맥락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분석 과정의 투명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Cousin, 2005). 이를 통해 ‘손 심

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어떠한 경험 환경으

로 구성되고 그 환경 속에서 교화 과정이 어떻게 전

개되며 의미화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표 5> 참조).

<표 6>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 단위, 

코드, 범주, 주제 간의 연결 구조를 예시적으로 제

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걷기 참여자가 쓴 원자

구분 기관 유형 자료 내용 핵심 내용 연구에서 활용 연도

제도 
도입

대검찰청 보도자료
‘손 심엉 올레’ 
업무협약 체결

제주지검–제주올레– 소년보호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프로그램의 제도적 출범 
배경 및 거버넌스 구조 확인

2022

초기 
운영

대검찰청 보도자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손 심엉 올레’ 첫 시행

보호관찰 청소년 8명, 
약 7km 걷기

사례의 초기 설계 구조 및 
경험 환경의 출발점 분석

2022

운영 
확장

대검찰청 보도자료
소년원생과 함께하는 

‘손 심엉 올레’ 현장 운영
제주올레 17코스 일부, 

약 13km, 소년원 청소년 참여
보호관찰 → 소년원 

맥락으로의 확장 과정 분석
2023

정책 
공유

대검찰청 보도자료
소년사건 전담검사 
워크숍 사례 공유

프랑스 ‘Seuil’ 프로그램 착안 
언급

프로그램의 이론적⋅국제적 
참조 맥락 설명

2023

정례 
운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기관공지
제주보호관찰소 심성 순화

프로그램 운영
5회차 운영, 제주올레 11코스 
8.1km, 보호관찰위원 동행

프로그램의 반복성⋅정례화 
및 경험 환경의 안정성 분석

2023

운영 
경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기관공지
‘손 심엉 올레’ 
운영 경과 정리

코스의 다양화
사례의 시간적 누적성과 

과정성 확인
2022
-2024

환경 
제도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기관공지
제주 소년원 

‘손 심엉 올레길’ 개장
소년원 내 1.8km 숲길 조성, 

공식 개장

프로그램이 시설⋅환경 
차원으로 제도화되는 

전환점 분석
2024

출처: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5> 자료 수집을 위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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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코드화 및 범주화한 후 범주 간 관계를 통합하

여 핵심 주제로 발전시켰다. 

4. 해석의 타당성 확보 및 윤리적 고려 사항

해석적 연구에서 타당성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해

석의 투명성과 논리적 일관성에서 확보된다(Stake, 

2008). 이 연구에서는 사례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

하고, 해석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분석

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식 문서, 운

영 기록, 참여 청소년 후기, 동행자 후기를 함께 검

토하여 동일한 경험 환경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어

떻게 서술되는지를 비교하고, 해석의 근거를 강화

하였다(Creswell & Poth, 2016; Stake, 2008). 이 

연구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취약 집단을 다루는 연

구로서 윤리적 고려를 최우선으로 적용하였다. 이 연

구는 직접적인 대면 인터뷰나 실험을 수행하지 않

고 기관에서 공개한 보고서, 보도자료, 운영 자료와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온라인 후기 자료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후기 자료는 누구나 접

근이 가능한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 텍스트로 한정

하였다. 이러한 공개 자료의 활용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비개입적 자료 수집 방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Hammersley & Atkinson, 

2019).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이름, 구체적 장소, 특정 사건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 등)를 제거하고 비식별화 처리하였다. 참여자

의 인용문은 ‘참여 청소년’으로 표기하여 신원을 특

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 자료의 경우 개

인 식별 불가능한 범위에서 기관명만 제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익명성 보장

과 참여자 보호 원칙에 근거한다(Guba & Lincoln, 

1994). 비행 청소년의 온라인 후기는 참여자의 경

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하되, 개인

의 심리적 특성이나 문제 행동을 규명하기보다 경

험 환경의 의미화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제한적

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동행자(관계자)의 후기 자료 역시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서술이 청소년

의 경험을 대신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원자료 의미 단위 코드 범주 주제

“처음에는 걷기 싫었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머리가 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반복적 걷기를 통해 
생각이 정리됨

신체 리듬을 통한 
인지 정리

활동적 신체 경험
신체 리듬 기반 

정서⋅인지 재조정

“그냥 옆에서 같이 걸으니까 말 안 해도 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동행 속 비언어적 
안정감 형성

침묵 공유를 통한 
관계 형성

사회적 신체 경험 비위계적 관계 형성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가게 됐어요.”

피로와 지속 의지의 
공존

신체적 피로와 인내 
경험

활동적 신체 경험 긴장과 회복의 공존

“바다 보면서 걸으니까 기분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연환경이 정서 
안정에 영향

자연환경 기반 정서 
완화

걷기의 맥락 환경 기반 정서 조절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해야 하니까 그냥 
따라간 느낌이에요.”

비자발적 참여와 
수동적 태도

제도적 강제 참여 
인식

걷기의 맥락
제도적 조건 속 경험의 

제한성

“선생님이랑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풀렸어요.”

대화를 통한 정서적 
완화

관계 기반 감정 개방 사회적 신체 경험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

“어떤 날은 좋았는데 어떤 날은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경험의 일관성 없음
긍정⋅부정 경험의 

변동성
통합 범주

상반된 경험의 공존 
구조

출처: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6> 걷기 교화 경험에 대한 코딩 및 주제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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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주의하였다. 동행자의 후기는 경험 환경을 보

완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규범적 판단으로 해

석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과 해석의 엄밀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

IV. 분석결과

이 연구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손 심엉 올

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치유적 모빌

리티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참여 청소년과 동행

자의 온라인 후기를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치유

적 모빌리티 개념은 분석의 출발점으로 참고하되, 

실제 경험 구조는 자료 해석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

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개념은 

고정된 분류 기준이 아니라 경험을 해석하기 위한 

유연한 분석 틀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는 제도적 맥락에서 생성된 자료의 서술 범위 내에

서 해석된 것으로, 긍정적 경험이 강조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과는 특정 방향의 

변화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기보다, 경험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가능성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

요가 있다.

분석 결과는 두 개의 연구 질문에 따라 제시된다. 

먼저,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비행 청

소년에게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살

펴보고, 이를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

락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걷기라는 이동

의 흐름 속에서 참여자의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회복을 완성된 결과로 제시하기보다, 경

험 과정에서 형성되는 변화 가능성의 흐름으로서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해석 과정에서 나타

난 의미 단위 간의 차이와 긴장 관계를 함께 고려하

여 경험 구조를 해석적으로 재구성하였다.

1.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의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

1) 활동적 신체로 인식된 경험 환경

비행 청소년들은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

램을 신체 움직임을 통해 정서적 긴장과 부정적 감정

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소감문에서는 걷기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

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한 참여자는 “걷

다 보니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분노가 사라지며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표현하였으며, 또 다른 참

여자는 “걷기를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

여 좋았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걷기의 반복적인 

신체 리듬이 정서적 과잉 각성을 완화하고 사고의 흐

름을 조절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Bratman et 

al., 2015; Gatrell, 2013; Legrand et al., 2022).

동시에 걷기 과정은 ‘힘들지만, 감당이 가능한 도

전’으로 인식되었다. “오랜만에 걸어서 좋았지만 힘

들기도 했다. 그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게 신

기하다.”라는 서술은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는 과정이 

자기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성취감은 부담감과 함께 나타났으며, 동일한 경험

이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특성을 보였다

(Beck & Wong, 2022; Wilson & Lipsey, 2000).

관계자들의 관찰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확인된다. 

걷기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피로를 수반하면서도 완

주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계

기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활동적 신체 차원은 정서

적 완화와 성취를 동시에 제공하는 한편, 신체적 피

로와 심리적 부담을 함께 포함하는 양가적 특성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걷기 경험이 정서적 완

화로 이어지기보다 피로와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우

도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경험이 참여자의 상태

와 수용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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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신체로 인식된 경험 환경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감정과 생각을 비교적 안전하게 나

눌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소감문에서는 멘

토, 교정 관계자, 동행자와 함께 걷는 과정에 관한 

서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한 참여자는 “멘토님

이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편하게 대화하며 고민 상

담을 했다.”라고 서술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는 “어

른들이랑 손잡고 걸은 게 거의 처음이라 기억에 남

는다.”라고 회상하였다. 이러한 ‘나란히 걷기’와 ‘손

을 잡고 걷기’는 통제나 지시 중심의 관계와는 다른 

동반자적 상호작용으로 체감되었다(Doughty, 2013; 

Wong et al., 2024). 또한 “멘토님과 손을 잡고 끝

까지 함께 걸었는데, 친어머니와 함께 걷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서술은 걷기 과정에서 형성

된 관계가 정서적 안정과 보호받는 감각으로 연결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자들의 소감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확인된다. 

검찰⋅위원⋅교사 등 관계자들은 ‘손 심엉 올레’를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같은 속도로 걷는 드

문 시간으로 표현하며, 길 위에서의 동행이 기존 면

담과는 다른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한 관계자는 평소 말을 잘 

하지 않던 청소년이 “바다를 보며 걷는 동안 자연스

럽게 자신의 과거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라고 

서술하며, 걷기가 내면을 부담 없이 드러내는 계기

로 작용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걷기 과정은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

간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나누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선행 연

구에서도 그룹 기반 걷기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

와 소속감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Wong et al., 2024). 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이 타인과의 관

계를 새롭게 경험하고 신뢰 형성의 가능성을 인식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 경험은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관계 형성이 

제한되거나 거리감을 유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형식적인 상호작용에 머무르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관계적 개방이 일관되게 형성되기보다 참여자

의 수용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을 보여준다(<표 8> 참조).

3) 걷기의 맥락으로 인식된 경험 환경

비행 청소년들은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

램이 이루어진 공간적⋅시간적⋅제도적 조건을 일

상적인 교정 시설 환경과 구별되는 경험으로 인식

하였다. 소감문에는 제주 바다, 숲길, 바람, 파도 소

리와 같은 자연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

러한 환경은 정서적 완화와 주의 전환을 유도하는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참여자는 “안

구분 소감문 해석 및 의미

청소년

정서적 긴장 
완화

“걷다 보니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분노가 사라지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반복적 신체 움직임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며 
정서 조절을 유도함

사고의 정리
“걷기를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여 

좋았다.”
신체 리듬을 통한 인지적 과부화 완화

감당 가능한 
도전

“오랜만에 걸어서 좋았지만 힘들기도 했다. 그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 온 게 신기하다.”

신체적 한계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자기 효능감 경험

관계자 성공 경험
“걷는 것조차 싫어하던 아이들이 긴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좌절이 아닌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적 신체 환경

<표 7> 활동적 신체로 인식된 경험 환경



50 관광학연구 제50권 제5호(통권 제227호)

에만 있다가 바깥에 나와 바닷바람을 맞으니 자유

로운 기분이 들었다.”라고 서술하였으며, 또 다른 참

여자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풍경이 이렇게 

보니 참 예뻤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폐쇄된 실

내 환경과 대비되는 개방된 자연환경이 감정 상태

와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준

다(Hartig et al., 2003; Kaplan & Kaplan, 2011).

시간적 맥락 또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해당 

프로그램은 몇 시간에 걸친 장거리 걷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이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경험을 언급하였다.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와 같은 서술은 걷기 과

정이 활동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성찰의 계기

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계기로 사회에 

나가 더 열심히 살 것 같다.”라는 표현은 장시간 이

동이 현재의 감정 상태를 넘어 미래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조건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관계자들의 소감에서도 이러한 맥락적 특성이 확

인된다. 관계자들은 ‘손 심엉 올레’를 교정 시설 내 

교육이 아닌 사회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인식하며, 청소년이 수용자가 아닌 한 사람의 구성

원으로서 이동하는 경험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제주 

바다와 마을 길을 함께 걷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퇴원 후 계획, 군 입대, 직업⋅진로 등을 자발적으

로 이야기했다.”라는 서술은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 

복귀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야외 기반 프로그램이 자기효

능감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Beck & Wong, 2022; Wilson & 

Lipsey, 2000).

종합하면,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자

연환경, 장시간 이동, 사회적 동행이 형성된 조건 속

에서 참여자의 인식과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경험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일관된 긍정

적 변화로 수렴되기보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긴장이 함께 나타났으

며, 형식적 참여나 제한적 반응이 확인되기도 하였

다. 이는 해당 경험이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제도적 맥

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걷기의 맥

락은 정서적 완화와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동시에 

긴장과 제약을 동반하는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9> 참조).

이처럼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물리

적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리듬을 통한 정서 

조절, 동행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자연과 제도적 맥

락이 통합된 경험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

험은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이 분

리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통

합적 경험 구조로 드러났다. 또한 경험은 일관된 긍

정적 흐름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서적 완화와 부담, 관

계적 개방과 거리감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구분 소감문 해석 및 의미

청소년

대화의 시작 “멘토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편하게 대화하며 고민 상담을 했다.”
비(非) 위계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

걷기 상황

신체적 동행 “어른들이랑 손잡고 걸은 게 거의 처음이라 기억에 남는다.” 신체 접촉을 통한 신뢰 형성

정서적 안정감
“멘토님과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걸었는데, 친어머니와 함께 걷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
보호받는 감각과 관계적 안정

관계자

관계의 전환 “00 님이 무서운 분일 줄 알았는데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권위적 타자에 대한 인식 변화

내면 개방
“바다를 보며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
걷기를 매개로 한 정서적 개방

<표 8> 사회적 신체로 인식된 경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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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걷기 과정도 참여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걷기 교화 

경험의 전개 양상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볼 때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변화는 걷기라는 이

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며 형성되는 경험으

로 나타났다. 참여 청소년의 소감문과 관계자 서술

을 종합하면, 걷기 경험은 이동 초기의 긴장과 부

담, 이동 과정에서의 정서 완화와 관계적 변화, 이

동 이후 자기 인식과 미래 성찰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고정된 단계에 따라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기보다, 정서적 긴장

과 완화, 관계적 거리와 개방, 수용과 저항이 반복

적으로 교차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즉, 각 경험 요

소는 일정한 순서로 고정되어 나타나기보다, 이동 과

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재구성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이러한 경험의 전개 양상은 개

별 참여자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결과라

기보다, 회차별 운영 맥락과 다양한 참여자 서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의 변화 패턴을 비교⋅통

합하여 도출된 분석적 구조로 이해된다.

1) 이동 초기 : 긴장⋅부담에서 출발하는 정서⋅관계 

상태

걷기 출발 시기 참여 청소년들은 제주 곶자왈이

라는 낯선 공간에서 검찰총장, 검사, 보호관찰소 직

원, 멘토를 포함한 자원봉사자와 같은 낯선 어른과

의 동행을 긴장과 부담으로 인식하며 긴장과 경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한 참여자는 검찰총장, 기

자, 검사 등을 ‘제가 살면서 뵙기 힘든 분들’로 묘사

하며, “처음에는 너무 긴장되어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 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초기에 관

계적 위계와 사회적 지위 구조의 정서적 위축을 가

져온 초기 심리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Van Kleef 

& Lange, 2020).

관계자들 역시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

소년들이 소극적이고 움츠린 모습을 보였다.”라고 서

술하며 초기 상태를 제도적 시선 앞에서 형성된 긴

장된 정서⋅관계로 인식하였다. 이 시점에서 걷기

는 여전히 통제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며, 정서적

으로는 긴장과 불안, 관계적으로는 거리감과 경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동 초기의 정서적 

위축과 관계적 거리감은 개인적 성향에 기인하기보

다, 제도적 위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맥

락적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Scarvaglieri, 2020). 

이러한 초기 상태는 참여자의 상황과 관계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강도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에게

서는 비교적 빠르게 긴장이 완화되는 반면, 다른 참

여자에게서는 경계와 거리감이 지속되는 양상도 함

께 확인되었다. 이는 이동 초기 경험이 단일한 출발

점이 아니라 참여자의 상태와 관계 맥락에 따라 다

르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구분 소감문 해석 및 의미

청소년

공간적 이탈
“안에만 있다가 바깥에 나와 바닷바람을 맞으니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폐쇄적 제도 환경과 대비되는 개방성 경험

경관 인식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풍경이 이렇게 보니 참 예뻤다.” 자연환경이 인지⋅정서 전환의 촉매로 작용

시간적 성찰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장시간 이동이 자기 성찰의 시간 제공

관계자
삶의 재구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생애 궤적 재구성의 계기 제공

사회 복귀 상상 “퇴원 후 계획, 군 입대, 직업⋅진로를 자발적으로 이야기했다.”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전환적 맥락 형성

<표 9> 걷기의 맥락으로 인식된 경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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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 과정 : 신체 리듬과 동행을 통한 정서 완화와 

관계 개방

걷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반복적인 신

체 움직임과 자연환경, 동행 관계가 결합해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적 개방을 촉진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푸른 제주 바다와 숲속의 풀 향기를 맡

으며 걷다 보니 내 마음속 걱정과 괴로움이 잠시나

마 사라지는 것을 느껴 매우 행복했다.”라는 참여 청

소년의 서술은 걷기 과정 속 이동의 반복 리듬과 주

변 환경에서 접한 감각의 결합이 부정 감정을 이완하

는 정서 조절 장치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Shafir, 

2016; Sudimac et al., 2022).

이러한 정서적 완화는 곧 관계적 변화를 동반하

였다. 참여 청소년들은 “위원님들과 손잡고 이런저

런 이야기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좋았다.”, “마지

막 끝날 때까지 손을 잡고 걸으며 개인적인 얘기를 

했고, 친어머니와 걷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서술했

다. 나란히 손잡고 걷는 신체적 동행이 위계적 관계

를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처럼 인식을 재구성하는 경

험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걷는 형식이 전통적 상담실 환경에 비해 관계적 위

계와 심리적 위협감을 완화하고 안전한 관계 경험

을 형성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Newman & Gabriel, 2023).

관계자들 역시 이동의 중반부에서 정서적 이완과 

관계적 수평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처

음에는 청소년들이 소극적이고 움츠린 모습을 보였

지만,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끼면서 점차 

편하게 웃으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라

는 서술처럼, 이동 과정에서는 활동적 신체 경험과 

사회적 신체 경험이 겹치며 정서적 긴장 완화와 관

계적 거리 감소, 대화와 자기 개방으로 이어지는 흐

름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여전히 긴

장이나 거리감이 유지되는 양상도 함께 확인되었으

며, 정서적 완화와 관계적 개방이 동시에 나타나기

보다 상황에 따라 교차적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이

는 이동 과정이 단일한 전환 단계라기보다, 완화와 

긴장이 공존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으로 형성됨

을 보여준다.

3) 이동 이후 : 자기 인식 재구성과 미래 지향적 

성찰로의 인지 확장

장시간의 걷기 활동을 마친 뒤 청소년들은 걷기 

경험을 자신의 삶, 정체성, 미래 계획과 연결해 재해

석하는 인지적 전환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앞으

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경

험이었다.”, “사회에 나가서도 오늘 행사를 기억하며 

착실하게 생활하겠다.”, “내 인생의 밝은 시작이 될 

것 같다.” 등의 서술은 걷기 경험이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걷기 순례

에서 나타나는 관계 맺기, 생활 양식의 재구성 등 삶

의 방향을 바꾸는 변혁적 사건으로 보이는 경험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Schmeiser, 2024; 

Tisdell, 2013).

구체적으로 군대 입대, 직업⋅진로, 자해 중단, 

가족과의 관계 재구성 등 현실적인 삶의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났다. 한 참여자는 “홀로 양육하시

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제과 제빵사라는 꿈을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 다른 

참여자는 “군대를 거쳐, 프로 운동선수를 목표로 연

습할 계획이다.”라고 서술하며, 걷기 이후 자신의 삶

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구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계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소년범들이 혼자 힘

으로 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돕고 지원하여 건전한 사

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작용

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아울러 상처⋅분노의 

완화와 성취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서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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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적 경험이 결합한 상태에서 인지적⋅서사적 

자기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에 따라 지속되거나 약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일시적인 성

찰에 머무르거나 변화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지 않

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이동 이후 경험이 일관

된 결과로 고정되기보다, 개인의 상태와 맥락에 따

라 다르게 유지되거나 약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경험은 정서적 완화, 관계적 개방, 자기 인

식 변화가 특정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 

걷기 과정 속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경험적 양

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육이나 훈

계의 결과라기보다,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는 이동

의 흐름 속에서 구성된다. 또한 동일한 걷기 경험도 

참여자의 상태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며, 경

험의 양상 역시 고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걷기 교화

프로그램은 특정한 변화 결과를 산출한다고 단정하

기보다, 다양한 경험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형성되는 조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험이 실제 행동 변화나 지

속적인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기보다, 변화가 

논의될 수 있는 경험적 조건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2>는 이 사례를 연구 질

문에 따라 통합적으로 해석한 분석 구조를 제시한다.

<그림 2> 걷기 교화프로그램의 치유적 모빌리티 과정과 통합적 분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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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제주 ‘손 심엉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

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어떠한 경험 공간으로 인식되

며, 이동 과정에서 정서⋅인지⋅관계 차원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 틀과 자연 요소, 인적 상

호작용이 결합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형성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험은 일관된 결

과로 나타나기보다 참여자의 상태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참여 청소년

들은 걷기 과정에서 사고의 정리와 인식의 변화, 정

서적 완화 가능성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자연환경 

속 몰입과 신체 활동, 관계적 상호작용이 결합한 결

과로 해석될 수 있다(Newman & Gabriel, 2023; 

Oh et al., 2017). 이러한 결과는 치유적 모빌리티 

논의와 연결된다. 걷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환경

과 상호작용을 하며 정서적 완화와 사색을 가능하

게 하는 조건을 제공한다(Eyles & Williams, 2008; 

Gesler, 1992). 그러나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낯선 환

경에 대한 긴장과 부담이 함께 나타났으며, 이는 치

유가 장소의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이동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나타낸다(Gatrell, 

2013).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자율적 이동을 전제로 형

성된 이론이라는 점에서(Bell et al., 2018; Gatrell, 

2013), 이 연구와 같은 비자발적 참여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걷기 경험은 참여

자의 선택이 아닌 제도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정서적 완화와 관계적 개방과 함께 거리 유지, 소극

적 참여, 형식적 반응과 같은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

다. 이는 걷기 경험이 일관된 치유 과정으로 수렴되

기보다 참여자의 수용 정도와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과정적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치유적 모빌리티는 참여자의 저항, 

형식적 순응, 관계적 긴장과 같은 요소가 공존하는 

조건 속에서 제한적으로 구성되는 관계적⋅과정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치유적 모빌리티

를 보편적 개념으로 확장하기보다, 제도적 환경 속

에서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적 가능성으로 재해

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걷기 경험은 정서, 인지, 관계 차원이 분리

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반복적 신체 리듬은 정서적 안정과 인지적 여유를 제

공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동행 관계는 비형식

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였

다(Zurawik, 2020). 자연환경 역시 정서적 완화와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으며, 일부에서는 일시적 인식 변화에 머무르는 양

상도 확인되었다. 이는 교화를 특정 결과로 이해하

기보다, 경험의 축적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형성

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 후기와 공식 문서 자료를 기반

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심층적 

내면 경험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기보다,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형성

된 걷기 경험이 어떠한 구조와 과정으로 인식되고 

의미화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 교화 연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

했던 경험 형성의 조건과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제도적 환경에서의 참여는 자율적 

선택에 기반한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며, 

치유적 모빌리티 역시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제한적

이고 관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 기반 교화프로그램이 특정 결과를 산출

하는 개입이라기보다, 참여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 가능성이 형성되는 과정적 구조로 이해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는 향후 프

로그램 설계에서 개입의 효과 자체보다 경험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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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조건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제도적⋅비자발적 맥락

에서 재검토하고 그 작동 조건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이동이나 여가 

활동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Gatrell, 2013; Williams, 

2010). 그러나 이 연구는 보호관찰이라는 제도적 조

건 속에서 이루어진 걷기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치

유적 모빌리티가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맥락에서도 제한적으로 형성

될 수 있는 경험적 가능성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신체 리듬, 자연환경, 동행 관계가 결합한 조건 

속에서 정서적 완화와 인식 변화는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참여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과

정적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걷기 교화를 경험 환경으로 재개념화하여 

경험 연구의 분석 단위를 확장하였다. 기존 교화 연

구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개별 효과나 단기 결과

에 주로 초점을 두었으나, 이 연구는 자연환경, 신

체 활동, 관계적 상호작용, 제도적 조건이 결합한 총

체적 경험 환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경험이 형성되

는 조건적 구조에 대한 이해(Pine & Gilmore, 1998)

와 연결되며, 걷기 교화 경험이 참여자의 정서적 완

화와 관계적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흐

름’을 형성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광학적 경험 개념이 자발적 여가 맥락을 넘

어 제도적⋅비자발적 이동 상황에서도 해석될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관광 경험 연구는 자발적 참

여와 몰입을 전제로 발전해 왔으나(Csikszentmihalyi, 

1990), 이 연구는 제도에 의해 구조화된 이동 상황

에서도 장소와의 상호작용과 타자와의 관계 형성이 

자기 인식과 성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관광 경험 개념이 특정 동기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개입과 회복이 요구되는 맥

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해석 틀로 기능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걷기 기반 교화 경험을 치유

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동 경험이 특

정한 치유 결과로 수렴되기보다 참여 조건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과정적 경험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개념이 제도적 맥락에서 어떻

게 변형되고 제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해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비행 청소년 대상 교화프로그램의 설

계와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첫째,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신체 활동 중심

의 개입뿐만 아니라 정서 조절과 관계 형성을 함께 

고려한 경험 환경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

과, 반복적인 신체 리듬은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동행 관계는 비위계적 상호작용을 가

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는 이동 거리나 활동량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

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

는 구조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멘토 동행자의 역할은 단순 관리자가 아니

라 관계 형성 촉진자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나란

히 걷기, 비형식적 대화, 신체적 동행은 기존의 지시 

중심 상호작용과는 다른 방식의 관계 형성을 가능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교화프로그램 운영 시 멘토

와 관계자에게 관계 형성 방식과 동행 기반 상호작

용에 대한 교육과 운영 지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활동 운영만이 아닌 

동행 관계 구성, 이동 경로 설계, 참여자의 수용 정도

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 기준이 요구된다. 이 연

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걷기 경험은 신체 활동 자

체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상호작용, 

자연환경 조건, 참여자의 수용 정도가 결합한 조건 

속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에서

는 신체 활동의 강도뿐 아니라 관계 형성과 환경 조

건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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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단기적 성과를 산출

하는 개입이 아니라 경험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평가 기준 역시 단기적 행동 변화가 아

니라 경험 과정에서 형성되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

한 결과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제

시하는 치유관광 개념과 정합성을 가지며, 자연환경 

기반 걷기 활동이 치유관광 자원으로 확장될 가능

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설계의 특

성상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단일 사례 분석

에 따른 적용 범위의 제한이다. ‘손 심엉 올레’ 프로

그램은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제도적 조건에 기반

하고 있어, 결과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분석적 일

반화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맥락에서 작성된 청소년 소감문은 외부의 평가를 의

식한 서술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율적 감정 표현이 

아닌 긍정적 평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둘째, 자료 구성에 따른 방법론적 한

계이다. 이 연구는 공식 문서와 온라인 후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자료는 제도

적 맥락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험이 강

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개된 텍스트는 경

험의 일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

요하다. 셋째, 경험 해석의 범위 및 시간적 전개에 

관한 한계이다. 이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 서술을 바

탕으로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장기적 회

복이나 행동 변화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경험의 전개 양상은 개별 참여자의 시간적 흐

름을 직접 추적한 결과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변화 양상을 비교⋅통합하여 도출된 분석적 구

조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한계

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프로

그램을 비교⋅분석하고, 심층 인터뷰, 참여 관찰, 장

기 추적 연구를 통해 경험 과정의 미시적 변화를 정

교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동 기반 

경험 구조의 공통성과 맥락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검

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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